하나가 되다/마헤쉬 차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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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 수가 120명이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들은 함께 기도했고, 성령님을 기다리며
상황을 지켜 보았다　
행0201. 그리고 오순절 날이 가득차 왔을 때에, 그들 모두가 같은 장소에서 
한 마음으로 있으니라. 
행0202.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쇄도하는 세력(힘)있는 돌풍(프노에)과 같은 
한 소리가 임하더니, 그것이 그들이 앉아 있던 온 집을 채우니라.
행0203. 그리고 불과 같이 갈라진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것이 그들의 각 사람 위에 앉으니라.
행0204. 이에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채워지며,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을 주시는 대로, 
다른 발성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예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 후)이 왔을 때
120명의 신자들은 한 곳에 모였다
그들은 벌써 열흘 동안 함께 기도했고, 예배했고,
성령님을 기다렸고, 상황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었다
120명 모두가 유대인이었지만, 사회적 배경은 각기 달랐다　
어떤 이는 노예를 부릴 만큼 부유했고, 
어떤 이는 노예가 될 만큼 가난했다
상인, 세리, 어부, 노동자 등 직업도 다양했다
개성도 성격도 달랐다 한마디로 그 집단의 부류는 다양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결집시키셨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목말라 하고 배고파 하고 있다
백인이냐, 흑인이냐, 서양인이냐,
동양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부자냐 가난하냐 유식하냐 무식하냐가 
중요한게 아니다
 어떤 꼬리표를 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순복음이냐 장로교냐 감리교냐 침례교냐 
오순절교회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부음을 얼마나 목말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배고파 하느냐 하는 것이다 
아무리 서로 다르고 다양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은혜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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